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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어로 바꾸어도 의미 화이률 거의 못 느낀다 하더라도， 다른 문맥율 비교해 보 

면 한 단어만 올 수 있는 문액이거나 다른 단어로 바꿀 때 의미 차이가 드러나게 

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

먼저 ‘운명’과 ‘운용’을 보면 ‘운영’은 ‘학교， 당， 기업， 상캠， 학회， 대회’ 둥과 

어올려 사용되지만 ‘운용’은 ‘기금， 예산， 물품’ 둥과 어올려 사용됩니다. 두 단어 

사이의 의미 차이 때문에 이처럼 사용되는 문맥이 다른 것입니다. 이러한 문맥상 

의 차이에 끈거하쩌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둘 다 우엇엔가흉 흉씩여 냐간다는 점 

에서 획미 

여 감올 

을알수 

‘운영’은 조직이나 기구 

‘운용’은 대상율 옵직여 

판하연서 융직 

디l하는 것 

‘보존’과 ‘보선’억 ;성 3츄찬 각각 훌로 쓰이는 문백옳 찾기가 어행숨 r+. 그만큼 

의미 차이g 실 갔려자 않습니다. 일례로 최근 틀어 환챙악 종생에 대한 인 

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율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말율 자주 들게 되는데 환 

정을 ‘보존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， ‘보전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렇 

지만 문액이 다른 정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경우 ‘영토’는 ‘보 

전’해야 환따:rr ‘분향재’는 ‘보존’해야 한다? 그냥놔 

얀， ‘문화재’는 그냥 놔 두번 빽}송챙 우려 높다는 점 

이 이러싼 차이훌 러내는 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‘ 환 현없 면 영토를 

보전한다는 말에는 앞요로노 현재와 같은 상태에 있게 환아는 위띠가 있지만， 문 

화재률 보존한다는 말에는 앞으로의 상태에 대한 판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

다. 이 점율 고려하면， ‘보존’과 ’보전’이 무엇을 지킨다는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 

서 공통척이지만， ‘보존’에는 그냥 놔 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 

다는 의미가 있고， ‘보전’은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온 상태에 있게 한 

다는 의미가 있음올 알 수 있습니다. 

‘개발’파 ‘계밥’은 굿어 사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했춤니다* 

7B 풍을)개척하여 

능력 둥율) 더 나아지게 

청제 풍을) 흉하도록 

등을) 일깨워 주는 것. 

두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율 비교해 보면 ‘계발’이 사용 범위가 좁은 것율 얄 

‘ -’ 









새국어생활 제3호(’ 가윷) 

‘융’의 흑수성에 기인합니다. 즉 이 ‘융’용 기왼적으로 ‘하다’와 판련된 것으로 추 

정퇴쩌， 따라서 그 활용챙쪼 ‘하다’책 활용챙과 비슷한 모습옳 보이게 됨셔다. 아 

래에 그 과정율 보이겠습니다. 

‘하양-’+‘-애( > ‘하얘〈지다)’카 핍니다‘ 

(이것온 ‘하-’+‘-아도’ > ‘하-’+‘-애도’ > ‘해도’처럼 어마의 변칙성율 보이는 

‘하따’야 활용용 생각하시띤 됩니따」 ‘하얘지다’에셔 률째 옵쟁의 모융야 ‘얘’가 

된 젓ξ 어간에 었던 ‘야’위 t영향 때옮입니다. 그펙E.로 문위하신 ‘하'w딱?의 과 

거행온 ‘하댔다’가 됩니다. 

hay머l-+a(cÎta) 

haya-ay(cita) ~옴 사ol~l ‘ 융 ’ 뤘화 

hayay( cita) 

haydcita) 단모옴화 

발용 책호 /e/는 /애/의 흩톨 /ye/=/얘/가 

(집정우) 


